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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 농가의 
정성을 담아 나눔의 온기를 더해요”

- 11월 3일 대전 본사서 ‘이음장날’ 직거래 장터 열어 대면 판로 지원
- 온라인 특별 기획전·할인 쿠폰 연계로 전 국민 가치 소비 동참 확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1월 3일 대전 본사에서 댐주

변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상생의 나눔을 실천하는 직거래 장터 ‘이음장

날’을 개최했다.

 이번 장터는 댐주변지역 농가가 정성껏 생산한 농특산물을 함께 나누고 지

역 우수 농특산물의 가치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전국 

18개 댐 주변 20개 지자체의 27개 농가가 직접 참여해 130여 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임직원들은 생산자와 직접 마주하며 청정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등 따뜻한 동행에 뜻을 모았다.

 직거래 장터를 통한 상생 노력은 사내 대면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전 국민

이 동참할 수 있는 온라인 판로로 확장되고 있다. 공사는 전용 모바일 앱인 

‘로컬 바이브’의 ‘로컬마켓’을 통해 지난 10월 15일부터 2주간 이어온 댐주

변지역 농특산물 이음장날 특별 기획전을 11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를 통

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전국 댐주변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기획전 참여 농가의 판매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동

참을 이끌기 위해 자체 할인 쿠폰을 행사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인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구매 장벽을 낮추

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를 열고 있다. 공사는 온·오프라인

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을 안착시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더욱 견고



히 다져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이번 장터에서 약 2,700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직접 구

매했으며, 이를 남강댐, 합천댐, 소양강댐 등 댐 노인복지관에 기부할 예정

이다. 댐주변지역의 땀방울이 담긴 수확물을 이웃에게 전달하며 온정을 전

함으로써, 직거래를 통한 농가 판로 지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

지는 지역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정성껏 준비한 이번 장터가 

댐주변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나눔으로 전해

지길 바란다”라며, “온라인 기획전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우

수한 댐 주변 농특산물을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농가 자립

을 뒷받침하는 현장 장터 등 판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3매(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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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11월 3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음장날에서 공사 직
원들이 댐주변지역 농가의 농특산물(시금치)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상생의 나눔을 실
천하는 직거래 장터 ‘이음장날’을 개최했다.
이번 장터는 댐주변지역 농가가 정성껏 생산한 농특산물을 함께 나누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가치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2. 11월 3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음장날에서 공사 직
원들이 댐주변지역 농가의 농특산물(율무)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3. 11월 3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음장날에서 공사 직
원들이 댐주변지역 농가의 농특산물(사과)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